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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익산·남해·밀양 영호남 기초지자체, ‘상생 트래블마트’
개최

전북의 고창군과 익산시, 경남의 남해군과 밀양시 등 영호남 기초지자체가 서울 연세대동문회

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트래블마트’를 열었다.

　전북의 고창군과 익산시, 경남의 남해군과 밀양시 등 영호남 기초지자체가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트래블마트’를 열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영호남 기초지자체 4개 지역

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 및 학계, 재단 등 관광업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했

다.

　안종선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의 환영사로 시작해 1부 행사에서는 각 지역의 관광

콘텐츠와 관광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관광 설명회가 진행됐다.

　2부 행사 B2B트래블마트에서는 지자체와 관광업 관계자가 관광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

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비지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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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토크쇼에서는 관광전문가인 한국여행업협회 정후연 부회장, 한국관광학회 고계성

회장, 서울신문 손원천 국장, 한국스마트관광협회 김바다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종선 상임이사는 “2023 상생 트래블마트에 참가한 고창·익산·남해·밀양 기초기자체는

앞으로도 영호남 상호 네크워크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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